
미국, 중국산 태양광 패널 덤핑조사
ITC, 미국기업 손해 여부 조사 결정 … 중국 보조금 300억달러 지급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2월2일(현지시간) 중국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이 덤핑 공세로 미국기업들에

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미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이 중국기업들의 덤핑 수출에 대한 조사와 보복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제소

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도 11월9일 중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태양광 패널 산업에 지급한 보조금이 300억달러(약 34조원)를 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기업들이 미국 태양광 패널 산업에 손해를 끼쳤거나 위협한다고 볼 타당성이 있다고 밝

혔다.

미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은 유럽과 다른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중국기업들과의 경

쟁까지 겹쳐 고전하고 있다.

5억달러의 연방정부 대출을 받고 나서 파산한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 솔린드라 사건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

면서 미국기업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솔린드라는 반덤핑 제소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중국기업과 경쟁한 것이 파산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는 무역 분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기업 일부는 저가의 중국산 수입제품이 산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가격의 태양 에너지 연합> 그룹을 만든 일부 미국기업들은 반덤핑 제소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촉발

하고 태양광 패널 산업 전반에서 가격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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